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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기술패권경쟁과 과학기술외교

  오늘날 기술경제와 국제질서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는 국가전략과 외

교정책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또한 기술패

권경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자국의 기술우위 유지 혹은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을 넘어 무

역정책과 외교정책을 활용하기도 하고, 글로벌 지지그룹 확대와 영향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

술협력을 외교적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과학기술과 외교정책의 연계는 그 어느 때보

다 긴밀히 작동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관계와 외교정책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외교(science diplomacy)’에 대한 논의가 새

롭게 부상하고 있다.  

  신흥기술의 부상과 기술패권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의 부상 속에서 과학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정치, 외교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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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국무부에 신흥기술 특사를 신설하고, 일본은 2015년부터 외교부에 과

학기술자문을 두고 있으며, 2017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기술대사 직위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과 외교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가고 있다. 2016년 미국무부 과학기

술자문이 주도하여 각국 외교부의 과학기술자문가들을 초청하여 만든 ‘외교부 과학기술자문

네트워크(Foreign Ministries Science & Technology Advice Network, FMSTAN)’는 과학기

술외교의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1) 신흥기술의 부상과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기술우위와 외교우위를 목표로 한 강대국들의 과학기술외교는 향후 미중패권경

쟁 시대 핵심 외교전략으로 지속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Ⅱ. 강대국 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양면성
 

   과학기술외교(science diplomacy)는 고정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시대변화와 국제환경

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활용되어 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고, 소프트파워로서 국가의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가관계를 

우호화하는 데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간 인재교류와 

연구협력을 확대하는 등 외교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보화 발전과 기후환경 등 글로

벌 과학기술 이슈의 부상은 2000년대 들어 과학기술외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

시켰다. 2000년에 신설된 미국무부 과학기술자문이었던 페데로트(Federott)는 “과학기술외

교는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에 토대한 지식을 구축하는 데 

국가간 과학교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 과학기술외교는 이렇듯 국가관계의 우

호화와 공공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미소 냉전기 양국 과학자들

의 교류가 적대국을 서로 연결하는 주요한 연결고리가 되었고, 1970년대 미중간 과학기술

교류가 양국관계 개선을 촉진하였고, 2000년대초 미국이 인도, 이집트 등과 관계를 발전시

키는 데 과학기술 지원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에서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은 외교관계에 

중요한 기여를 하여왔다.3) 외교정책과 과학기술은 이렇듯 상호강화의 관계에 주목받아 왔

고,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또한 이러한 국가간 협력제고와 기후환경과 같은 

문제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차원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다루어 왔다.

1) 외교부 과학기술자문네트워크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영국으로 시작되어 현재 20여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
고 있다. 

FMSTAN웹사이트 https://www.ingsa.org/divisions/fmstan/ 
2) The Royal Society (2010), New Frontiers in Science Diplomacy. p.2.
3) Kristin M. Lord, Vaughan C. Turekian, “Time for a New Era of Science Diplomacy,”  Science  315 

(5813), Feb 9, 2007. 

https://www.ingsa.org/divisions/fm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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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과학기술외교는 이러한 초국적 협력이나 국가관계 개선,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외교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방향과 중점이 변화

할 수 있다. 과학기술외교 담론이 국제협력과 공공이익에 집중되면서, 국가간 경쟁의 측면은 

주목받지 못해왔으나, 과학기술외교는 실제 ‘협력’과 ‘경쟁’의 양면성을 그 본질로 한다.4) 쿤

켈(Kunkel)은 과학기술외교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UNESCO, IAEA 등의 국제기구 뿐만 아니

라 국가의 야망(일본과 독일)에 중점을 두었고, 1890-1920년대, 탈식민지 시기, 냉전 후반

으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외교의 변화를 다루었다. 1890년대말부터 1920년까지는 독일과 일

본이 과학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였고, 냉전시대는 국제기구에서 과학외교를 

활용하면서 과학기술은 외교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특정규범, 아이디

어, 이해관계 및 기술을 탈식민지 세계로 확장하는 방법이기도 했다.5) 강대국 경쟁의 구조 

속에서 과학기술외교는 자국의 기술우위를 확보하거나 경쟁국의 우위를 억지하기 위한 주요

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혹은 글로벌 영향력 경쟁,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

략적 수단으로 과학기술 외교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냉전시기 미소 양국간의 경쟁이 군비경쟁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경쟁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강대국 경쟁에서의 과학기술외교의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울프(2013)는 2차세계대전 직후 미소 양국 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과학기술 역량

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패권경쟁에서 세계의 지지와 마음을 얻는 결정적 무기라고 인

식하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6) 2차대전이후 미국이 유럽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통합

하는 과정 또한 단순히 경제력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력 우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크리게

(Krige 2006)는 유럽의 과학재건 과정은 미국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서유럽을 미제국으로 통

합하고, 유럽의 과학기술 아젠더를 지휘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7) 1957

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의 과학기술 발전을 신망하고 소련식 

사회주의와 기술력의 연관성을 확신하게 만들었다.8) 1963년 소련은 코메콘 과학기술연구협

4) Pierre-Bruno Ruffini (2020), “Collaboration and Competition: The Twofold Logic of Science Diplomacy,”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15, p. 371.

5) Sonke Kunkel (2021), “Science Diplomacy in the Twentieth Century: Introduction,”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56 (3), 473-484.

6) Audra J. Wolfe. 2013. Competing with the Soviets: Science, Technology, and the State in Cold War 
Ameri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1-5. 

7) John Krige (2006), American Hegemony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Science in Europe (MIT 
Press), p.  

8) Pamela Spence Richards, “The Soviet Overseas Information Empire and the Implications of Its 
Disintegration,”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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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위원회(Comecon’s Permanent Commission for the Coordin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를 신설하였고, 사회주의 블록의 과학기술협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외교는 서구에 대응해 사회주의 블록을 통합하는 토대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협

력을 통해 사회주의권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소련의 전략적 목표가 있었다.9)

  과학기술외교의 양면성은 오늘날 신흥기술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

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외교는 전략경쟁

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동맹국간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경쟁국에 대한 과학기술

교류가 억지되는 경쟁적 과학기술외교가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미중 패권경쟁과 신흥기술 외교 

  냉전시대 패권국간 경쟁적 과학기술외교가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의 부상과 국제질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날 미중 패권경쟁에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신흥기술을 주도하는 것을 미래 경쟁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신흥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와 글

로벌 영향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여전히 인류의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초국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나, 강대국 경쟁 속에서 도전국의 부상을 억지하

거나 패권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제재 혹은 과학기술동맹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웨이 사태에서 보듯 기술의 위험성 검증이라는 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외교정

책 혹은 국가관계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부상하면서 과학기술은 강대국 경쟁의 핵심 공간으

로 부상하였다.  

  중국이 신흥기술 분야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급격히 제고해 가면서, 미국에게 과학기

술외교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10) 미

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외교의 현대화를 위해 국무부에 핵심신흥기술특사와 사이

버공간․디지털정책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사이버공간 디지털정책국은 국제디지털정책과 

9) Elena Kochetkova (2021), “Technological inequalities and motivation of Soviet institutions in the 
scientific-technological cooperation of Comecon in Europe, 1950s–80s,” European Review of History 28 
(3), p. 

10) Christopher Ford, Amy Aukema, Matt MacGregor, and Colleen Murph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nd the New Frontier of S&T Diplomacy,” Science & Diplomacy, 2022.02.03. 

https://www.sciencediplomacy.org/article/2022/national-science-foundation-and-new-frontier-st-diplo
macy



5/7

사이버 안보에 중점을 두고, 신흥기술특사는 기술외교와 파트너십 아젠더를 핵심임무로 한

다.11)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의 국제과학기술국은 미국이 글로벌 과학기술아젠더를 주도

하는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의제

로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은 신흥기술 분야의 협력과 동맹을 강

화해 가고 있다. NATO의 혁신국은 동맹국들이 신흥기술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

해 혁신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2) 2021년 9월 미국과 EU는 ‘EU-US 

무역기술위원회(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를 출범시켰다. TTC 출범 

공동성명은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대서양동맹의 기술리더십을 제고하고 신흥기술 발전과 규

범형성에 협력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13)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을 ‘권위주의 기술’로 규

정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술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쿼드와 G7 등 다자체제를 활용

하여 중국의 기술부상에 대응하는 기술협력을 확대해 가는 미국의 기술동맹전략은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과학기술동맹외교에 중국은 자국 주도의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확대하

고, 해외의 과학기술인재들을 흡수하기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하면서 기술경쟁우

위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2018년 전국과학기술업무회의에서 완강(万钢) 

중국과기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가 국가 전체 외교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

조한 바 있다.14)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전략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는 이러한 중국 과학기술외교 전개의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일

대일로는 혁신의 길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컴

퓨터 등 첨단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시티건설을 추진하여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5) 중국과학원이 주도하여 창설한 ‘일대일

로 국제과학조직연맹(“一带一路”国际科学组织联盟, Alliance of International Science 

11) US Department of State, “A Commitment to Modernizing American Diplomacy,” OCTOBER 28, 2021
https://www.state.gov/dipnote-u-s-department-of-state-official-blog/a-commitment-to-modernizing-a

merican-diplomacy/ 
12) Rob Murray, “Building a resilient innovation pipeline for the Alliance,” 2020.09.01
https://www.nato.int/docu/review/articles/2020/09/01/building-a-resilient-innovation-pipeline-for-the-allianc

e/index.html
13) European Commission, “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Inaugural Joint Statement,” 29 

September 202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1_4951
14) 科技部门户网站. “科技部部长：科技外交成为国家总体外交战略的重要组成.” 2018.01.10.
http://www.most.gov.cn/ztzl/qgkjgzhy/2018/2018mtbd/201801/t20180110_137630.htm (검색일: 

2022.02.26.)
15) 新华社. “习近平在“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上的演讲.” 2017.05.14.
http://www.xinhuanet.com/2017-05/14/c_1120969677.htm (검색일: 2022.02.26.)

https://www.state.gov/dipnote-u-s-department-of-state-official-blog/a-commitment-to-modernizing-american-diplomacy/
https://www.state.gov/dipnote-u-s-department-of-state-official-blog/a-commitment-to-modernizing-american-diplomacy/
http://www.most.gov.cn/ztzl/qgkjgzhy/2018/2018mtbd/201801/t20180110_137630.htm
http://www.xinhuanet.com/2017-05/14/c_112096967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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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은 중국주도의 과학기술 동맹 구축의 대표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도 중국은 인공지능 국제회의, 세계 5G대회,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등 신흥기술분야의 국제

회의를 주도하면서 중국기술의 중심성과 주도성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19년 말 Nature지는 “How China is redrawing the map of world science” 제하

의 보도에서 중국의 세계 과학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이 일대일로

를 기반으로 글로벌 과학기술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부유럽, 서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중국 주도의 공동과학기술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매해 수백명

의 글로벌 과학기술인재들이 장학생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연구에 참여하는 등 중국의 글로벌 

과학기술외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16) 중국 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월 현재 중국은 158개 국가, 지역과 과학기술협력관계를 구축하고, 111개 정부간 과학기

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의 국제과학기술협력역량을 제고해 왔다. 중국은 또한 47개 국

가, 지역 등 70개 공관에 과학기술처를 설치하고, 146명의 과학기술외교관을 배치하여 효율

적인 정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17)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은 중국의 과학기술과 외

교의 전략적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있다. 

Ⅴ. 신냉전의 부상과 과학기술외교 : 경쟁적 과학기술외교의 도전과 

대응
 

  최근 한국에서도 과학기술정책분야의 주요한 토론주제로 ‘과학기술외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외교는 강대국 경쟁과 

신냉전 질서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독일 

과학조직연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와 협력해온 기존 정책을 전환하여 러시아와의 협

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로 한 조치는 신냉전 시대 과학기술외교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18) 2000년대 과학기술외교가 자국의 기술경쟁력과 기술영향력에 중점을 두

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과학기술외교는 이에 더해 적대국 혹은 경쟁국 대응의 주요한 수단으

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기술을 주도하는 국가가 미래 질서를 주도할 것이

16) Ehsan Masood, “How China is redrawing the map of world science,” Nature, 2019.5. 
https://www.nature.com/immersive/d41586-019-01124-7/index.html

17) 新华社. “我国与158个国家和地区建立科技合作关系.” 2017.01.12.
http://www.gov.cn/xinwen/2017-01/12/content_5159283.htm (검색일: 2022.02.26.)
18) Joybrato Mukherjee, “A price to pay: What science diplomacy means in wartime,” Universiry World 

News, 05 March 2022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220304085448544 (검색일: 2021.03.09.)

http://www.gov.cn/xinwen/2017-01/12/content_5159283.htm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22030408544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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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술결정론적 인식은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맹과 배제의 외교를 강화해 가고 있

다.   

  신흥기술의 부상과 국제질서 변화가 초래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들을 고려할 때 

한국 또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의 과학기술외교전략이 긴요한 시점이다. 2008년 일본 

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소프트파워로 적극 활용해

야 한다는 제언으로 과학기술외교를 활용한 일본의 글로벌 영향력 제고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19) 2021년 출범한 EU 과학외교연맹(EU Science Diplomacy Alliance)은 EU의 과학기

술역량 제고와 기후환경과 같은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EU 회원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20) 신흥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

서 한국 또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영향력 강화와, 외교를 활용한 과학기술역량의 제

고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19) Atsushi Sunami, Tomoko Hamachi, and Shigeru Kitaba (2013), “The Rise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in Japan,” Science and Diplomacy 2 (1), 

20) European Union Science Diplomacy Alliance Website
https://www.science-diplomacy.eu/about/eu-science-diplomacy-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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